
캅토프릴 제제시장 "혼탁"
덤핑난무로 가격질서 문란 … 데이비스 침몰로 시장재편

혈압강하제로 사용되는 캅토프릴제제 시장이 특허만료에 따라 신규 참여기업들이 늘면서 과열경쟁으

로 혼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AC E억제제인 캅토프릴제제가 9 2년부터 특허만료됨에 따라 구주제약

등 1 0여개 제약기업들이 이미 품목허가를 마친 가운데 9 4년 참제약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또 9 5년에는 대일약품도 신규 참여함으로써 기존 보령제약과 동아바이오텍의 과점체제가 무너지면서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캅토프릴 원개발기업이면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데이비스제약이 미국 스퀴브와의 합자관계를

청산하면서 사세가 크게 위축, 급기야 동아바이오텍

으로 합병되는 등 급속한 시장재편 조짐을 보이고 있

다. 

캅토프릴제제의 기업별 매출은 보령제약이 9 2년 3 1

억원, 93년 5 1억원, 94년 5 8억원 으로 각각 6 5 % ,

14% 고신장한 반면, 데이비스제약은 9 2년 5 2억원, 93년 4 2억원, 94년 3 3억원으로 각각 1 9 % ,

21% 마이너스 신장하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장방어에 실패한 데이비스제약은 또다른 ACE 억제제인 Mono- pril쪽으로 주력업종을 전

환하는 과도기에 있기때문에 최근들어 덤핑제품들이 난무하게 유통되는 등 가격질서가 극도로 문란

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신규 참여기업도 참제약과 대일약품외에 2∼3개 기업이 검토중에 있어 향후 시장경쟁은 더

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캅토프릴제제 수출은 9 2년 3 5 0 0달러, 93년 1만6 5 0 0달러, 94년 4만2 5 0 0달러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출이 큰폭으로 늘고 있는 것은 시장 잠재력이 큰 유럽시장이 캅토프릴제제의 도입단계에

있으며 대만·타이 등 동남아 지역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제약기업들이 거대시장인 미국에도 이미 캅토프릴제제에 대한 등록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

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AC E억제제는 1 3종 정도가 있는데 이중 캅토프릴과 E n a l a p r i l만이 특허가 만료되었으

며 E n a l a p r i l의 경우 중외제약 등 2 0여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5 / 6 / 2 6 >

캅토프릴제제 매출실적 (단위 : 억원, %)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9 9 2 1 9 9 3 1 9 9 4
구 분

보령제약

데이비스

3 1

5 2

-

-

5 1

4 2

6 5

▽1 9

5 8

3 3

1 4

▽2 1


